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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릴 때 저는 

피부병을 

앓았어요. 저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낫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어요. 

저는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5년 후에는 

병이 다 나았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주영, 12세, 대한민국 경기도

어린이 발표

배
경

: 
G
E
T
T
Y
 I
M

A
G
E
S

저 는 애완용 

대벌레를 

키우는 걸 

좋아해요. 한 

번은 한 마리가 

무척 아팠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친구가 나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대벌레집을 들여다보니 

그 친구가 다 나아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타니 시, 8세, 뉴질랜드 웰링턴

제 친구의 

여동생은 

개를 무서워해요. 

개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그 아이가 

겁을 먹지 않도록 

손을 흔들어서 개들을 쫓아 주었어요.

하이럼 에프, 7세, 모잠비크 마푸토

초 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들려준 이야기 

때문에 밤마다 정말 무서웠어요. 어느 날 밤에 저는 그 

이야기를 잊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은 제가 매일 밤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에네렐 티, 11세, 몽골 울란바토르

아 빠는 제가 일곱 살 때 뇌졸중으로 

병원에 가셨어요. 아빠는 제가 여덟 

살이 되었을 때도 병원에 계셨어요. 저는 

아빠가 퇴원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례와 확인을 받기로 했어요. 그날은 

저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윌리엄 엠, 9세, 호주 퀸즐랜드

미겔 티, 7세, 멕시코 누에보레온

“온 세상의 어린이들”,  
알렉시아 더블유, 10세,  
코스타리카 에레디아




